
 

 

 

 

2025 소리프론티어 1&2차 심사를 마치며 

 

사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단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날까?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단단해졌을까?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뻤습니다.  

 

2025 소리프론티어는 올해 소리축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리넥스트>라는 음악마켓과 함께 진행합니다. <소

리넥스트>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예술가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마켓입니다. 소리프론티어는 소

리넥스트의 공모형 쇼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7월 4일, 우리는 단체들이 내어놓은 소개서와 영상, 음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월 12일은 1차에 선정된 8팀을 직접 만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차레의 심사 모두 ‘성장 가능성’, 

‘시장 친화성’, ‘예술성’이라는 세 가지 자를 들고 살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누가 감히 미래의 가능

성을 예견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 시장 친화성을 논하며, 각기 다른 영혼의 음악에 예술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심사란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정이며, 저희는 결국은 <소리넥스트>라는 광장에서 국내외 공

연 관계자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미래를 그려나가기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는 단체를 제안하는 일 일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분히 심의위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겸허해지는 심사의 한

계임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 심사에서 다양한 음악의 결들을 만났습니다. 오랜 전통의 숨결을 고스란히 전하는 팀부터, 전통을 자신만의 

언어로 만들어 연주하는 이들, 그리고 전통을 소재 삼아 새로운 옷을 입히는 음악들까지 저희가 만난 음악팀의 다

양함은 반가웠고, 한정된 팀을 선정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웠습니다. 앞서 '전통을 소재로 한'이라는 표현은 조

심스럽고 조금은 걱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밴드나 팝의 구조에 전통을 얹을 때 종종 전통은 특별한 소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체득한 전통을 현대적 맥락으로 녹여내 다양한 음악적 스펙



 

 

 

 

트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음악도 많았습니다. 어떤 음악은 그저 강렬한 락이고 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월드

뮤직, 퓨전, 재즈 등 다양한 분류의 경계에서 그리고 청중들의 감각 속에서는 제자리를 잡으려는 음악들도 있었습

니다. 전통의 쓰임에 대한 고민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음악의 장르에 대한 고민은 전통예술계에서 오랜시간 계속

되었고, 이번 소리프론티어에서도 중요한 고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용기, 스스로의 정체성이라 믿었던 틀에서 벗어나 보는 시도가 필요하

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리랑도, 

사랑가도, 뱃노래도 더 이상 지켜야 할 무거운 의무가 아니길 바랍니다. 스스로 발견한 아름다움이 본인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설명하고 공유될 수 있는 언어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품고 있는 전통이 예술가로 새

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필요한 좋은 안내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예인들이 노래와 연주를 통해 세상

과 나누고자 했던 마음과 뜻을 오늘에 잘 살려 내는 것이 전통을 이어가는 핵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품고 노래하고 춤추는 팀들,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운드를 가진 팀들의 음악은 참으로 아름다웠

습니다. 세상을 깊게 살피고, 오랜 음악과 악기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나 그 소리를 공유하는 예술가들이 여기, 

우리 곁에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걸음을 기대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4팀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저희의 선택은 불안합니다. 예술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올해 

처음 열리는 마켓 <소리넥스트>라는 시장의 경향성을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 드립니

다.  

 

참여해주신 많은 팀들의 음악을 예술의 현장에서, 관객의 갈채 속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천재현 


